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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울창한 자연과 체험활동으로 시민들의 쉼표가

되어주는 서울숲에 10만여 본의 튤립과 봄꽃이 활짝 폈다. 성큼 다

가온 봄을 알리듯 목련, 살구꽃 등을 비롯해 산수유, 벚꽃 등 다양

한 봄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.

□ 서울시는 작년 겨울, 서울숲 내에 총 30종의 튤립 107,885본을

식재했다. 서울시 내에서 볼 수 있는 튤립 중 단연 손에 꼽히는 규

모라고 할 수 있다. 서울숲의 상징인 군마상을 시작으로 산책로를

따라 걷다 보면 알록달록 화사하게 피어있는 수많은 튤립을 만날

수 있는데,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마저 들게 하는 풍경이 아

닐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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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꽃 따라 걸어보는 산책, 서울숲에서 봄나들이 즐기세요''

- 서울숲 산책로에 튤립, 목련, 살구꽃 등 다양한 봄꽃 개화…튤립 명소로 발돋움

- 지난해 겨울, 서울숲 내 튤립 30종 10만여 본 식재…서울시 내 손꼽히는 규모

- 서울시, 서울숲 공원 ‘매력가든’으로 조성…군마상 주변 맞이정원·곳곳에 설렘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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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서울시는 서울숲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봄뿐만 아니라

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‘매력가든’으

로 조성할 계획이다.

□ 서울숲의 주 출입구이자 대표 상징물인 군마상 주변으로 서부해당

화, 애기배롱나무 같은 화관목과 톱풀, 호스타 등 다양한 야생화를

함께 심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‘맞이정원(웰컴정원)’으로 조성할

계획이다.

□ 또한, 군마상을 시작으로 서울숲 곳곳에 테마를 가진 작은 정원들

을 조성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고 싶고, 머무르고 싶은 설렘이

있는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.

□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“서울숲을 방문하는 모든

방문객이 언제나 설렘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

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 “다시 만난 올봄에도 서울숲에

서 즐거운 추억 남기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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